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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1,250척씩 입어

- 2023년 어기 한중 어업협상 타결, 7년 연속 입어규모 축소  -

□ 주요 합의사항 : 2023년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규모

ㅇ 우리와 중국어선이 각각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1,250척,
55,750톤 어획 가능, 2022년 대비 50척, 1,000톤 감축(2017년 이후 7년

연속 감축)

ㅇ 제주 특정해역 내 중국 저인망 입어 규모 감축(30척→28척)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8일(화)부터 11일(금)까지 4일간 제2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준비회담 및 본회담을 영상으로 개최하고,

2023년도 어기 양국어선의 입어 규모 및 조업조건 등의 어업협상을 타결

했다고 밝혔다.

  * (한국대표)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수석대표), 외교부, 해경청, 주중한국대사관 등

(중국대표) 류신중(劉新中)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장(수석대표), 외교부, 해경국, 생태환경부 등

그 결과 내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입어규모*는 1,250척, 55,750톤으로 확정되었다. 지난해에 비해 입어규모는

50척, 1,000톤이 각각 줄어들었는데, 이는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실제

어업활동이 적은 우리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 상호주의에 입각해 양국은 동일한 숫자의 어선이 입어할 수 있으며, 어획할당량도 

동일하게 유지 중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 입어규모(’13~’23)>

’13~’16 ’17 ’18 ’19 ’20 ’21 ’22 ’23

척수(척) 1,600 1,540 1,500 1,450 1,400 1,350 1,300 1,250

할당량(톤) 60,000 57,750 56,750 55,750

특히, 우리와 중국의 불법어업 단속에서 적발 비중이 가장 높았던 중국

유망어선*을 50척 감축하기로 하였고, 유망어선의 조업활동을 지원하는 어획물

운반선** 1척도 추가로 감축하기로 하였다.

  * 우리 자망어선과 동일한 조업방식을 사용하는 어선

 ** 어획물운반선은 전체 입어규모에서는 제외(’23년 기준, 우리나라 10척, 중국어선 47척 사용가능)

<2023년 상호 입어규모>

한 국 어 선 중 국 어 선

업종별 척 수 할당량 업종별 척 수 할당량
계 1,250 55,750 계 1,250 55,750

저인망류 160 4,665 타 망 류 711 35,442
선    망 142 9,750 위   망 42 6,949

자 망 류 140 3,992 유   망 458 10,218
안 강 망 80 2,030 우   조 39 3,141
낚 시 류 628 31,224

통 발 류 100 4,089

  * 조업방식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가능(https://www.nifs.go.kr/page?id=mimetic)

또한, 우리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제주도 남단 인접해역에서의

저인망 어선 조업 척수도 30척에서 28척으로 감축하였다. 해당 해역은 주요

어종의 산란 서식지이며, 중국 저인망 어선과 우리 어선 간의 조업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지난해까지 논의되었던 동해 북한수역 불법조업 문제 해결과 서해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한 양국의 협력사업 강화를 위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동해

북한 수역에서의 불법조업 의심 중국 어선에 대한 정보 공유와 영해침범

어선, 폭력자행 어선 등 중대 위반 어선 인계인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가 조업질서와

자원관리 정책의 단계를 넘어 양국 외교관계의 대표적인 협력 모델로 발

전할 기회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은 실질적인 조업균형을 이루고

안정적인 조업활동과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참고 1  한․중 어업공동 위원회 사진 참고 2  한․중 어업협정 개요(체결 : ’00.8.3 / 발효 : ’01.6.30)

□ 체결 배경

○ UN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른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제도 도입

   * 우리나라('96년), 일본('96년) 및 중국('98년) 모두 배타적경제수역 선포

  ** 한·일 어업협정(’99.1), 한·중 어업협정(‘01.6), 중·일 어업협정(’00.6) 발효

○ EEZ 경계획정 타결까지 장기간 소요로 과도한 중국어선의 조업*에 따른

자원고갈과 양국 어선간 해상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

됨에 양국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어업협정 필요성 대두

   * 중국어선 협정 전후 어획비교 : (협정 전) 17,393척/1,268천톤→ ('01∼'21평균) 1,457척/41천톤

□ 협정수역의 성격

○ (배타적경제수역) 상대방 EEZ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조업할 수 있으며,

영해기선을 기준으로 양국의 관할수역(과도수역 포함)은 약 60해리 내외

○ (잠정조치수역) 양국의 어선이 함께 조업을 하되,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양국이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하며, 기국주의 적용

○ (현행조업수역) 잠정조치수역의 북단이 위치한 위도선 이북의 일부수역과

잠정조치수역 및 과도수역 이남의 일부수역으로 현행의 어업활동 유지

□ 협정 운영현황

○ 협정 이전, 우리수역내 중국어선의 연평균 어획량은 1,268천톤*이었으나,

’21년도 어획량은 37천톤(협정 전의 2.9%)으로 대폭 감소

(단위 : 척, 톤)

구분
협정 전(A) 협정 후(2021년)(B) 비고(B-A)

조업척수 어획량 조업척수 (B/A) 어획량 (B/A) 조업척수 어획량

한국 1,900 89,000 207 (10.9%) 2,920 (3.3%) △1,693 △86,080

중국 17,393 1,268,000 1,029 ( 5.9%) 36,749 (2.9%) △16,364 △1,231,251


